
“뿌리깊은 한양 독과점 시장”
°한국 C A산업 현황과 전망

°가성소다

°염 소

°염 산

°소 다 회

°일본 C A시장 전망

한국 클로로알카리산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올들어 가성소다·염소산업의 불균형은 염소유도품 사업의 신규참여로 다소 완화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가성소다 공급부족, 염소 공급과잉」의 울타리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수급격차

는 환경규제 강화 및 조기실시 등으로 더욱 심화, 염소 수요는 큰 회복세를 보이지 못해 공급과잉의

수렁을 헤맬 것으로 전망된다.

소다회산업은 생산능력은 한정돼 있으나, 수입품이 무차별 공격을 감행, 독점공급업체인 동양화학이

기초화학산업의 불모지를 개척한 선각자의 위치를 망각하고 소다회사업 수익성 저하 등을 이유로

생산보다는 N A C C의 지분을 매입, 이를 이용한 로얄티 수익을 기대하는 한편, 수입에 앞장서고 있

다.

또 가성소다·염소 사업을 독주해온 한양화학은 지난 몇년간 가성소다 수요에 맞춰 공장 증설에 박

차를 가해 지난해 가성소다 기준 3 6만6 0 0 0톤 체제에 돌입, 부족한 가성소다는 가격을 인상하고 남아

도는 염소는 E D C로 제조, 출혈수출을 감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양화학은 C A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C A시장의 수급·가격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하지

만, 가성소다 수요업체는 염소( E D C )의 출혈수출에 대한 상쇄비용을 왜 가성소다 수요업체가 지불해

야 하느냐며 크게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국내 C A산업은 크게 한양화학과 동양화학이 주도하는 가운데, 가성소다(염소를 고려치 않을 때) 및

소다회 품목 모두 공급이 부족함에도 불구, 기초화학이라는 특수성을 고려, 오랫동안 정부의 보호아

래 수입이 차단되는 등 온실속의 화초로 순조롭게 성장해 왔다.

다만, 민주화·자유화 시대에 맞춰 자유경쟁 시대에 돌입, 보호나 압력없이 혼자힘으로 시장을 개척

하고 성장해야 하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

지금부터는 기초화학산업이 자립 성장하는 과정에서 병치레를 하고 자체 면역을 길러, 한국 화학산

업의 뿌리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

뿌리가 온건히 자리를 잡아야 석유화학·정밀화학·무기화학산업 등이 가지를 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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